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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stheticians' self-reported pain symptoms and pain levels according to the 
parts of the hand.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mong 116 estheticians from 31 skin care centers and spas. 
Information about general characteristics, job characteristics and work characteristics were based on data from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o determine the self-reported pain symptoms and pain levels according to the parts of the hand, 
a Cornell Musculoskeletal Discomfort Questionnaire was used.
Results: The subjects had the greatest self-reported pain symptoms in the thumb(Right: 53.4%, Left: 46.6%) and felt the highest 
level of pain in the wrist(Right: 4.87 points, Left: 4.71 points). Physical burdens and ag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pain level in the right hand, while physical burdens and the manager rather than the director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pain level in the left hand.
Conclusions: Since the thumb and wrist have the greatest subjective pain symptoms in the hand, the use of proper tools is 
recommended in order to reduce the usage of the thumbs during massage, as is regular stretching to protect the wr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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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수부(手部)는 상지 중 가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많은 골(骨)과 관절 및 근육, 그리고 특수하

게 분화된 피부와 신경은 수부의 섬세한 운동뿐 아

니라 감각 기관 및 의사 표현기관으로도 사용된다. 
수부의 운동기능은 쥐기(Grip) 동작, 집기(Pinch) 동
작 및 들어올리기(Hook) 동작의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원활한 수지운동

이 가능하다(Hunter et al., 1984).
피부미용사의 업무는 고객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하루 8~10시간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육체적 노동과 

서비스 업종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며, 고객의 얼굴 관리뿐만 아니라 체형의 아름다

움을 위해 다양한 마사지를 시행함에 있어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피부미용사의 작업 자세

를 살펴보면 고정된 자세에서 반복행위가 많고 몸을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젖히는 자세, 허리를 비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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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 양손에 힘을 주며 손목회전을 많이 사용하는 

자세, 손가락으로 힘을 주는 자세, 미용기구를 이용

할 때 손목이 꺾이거나 힘이 들어간 자세 등을 많이 

취한다(Park, 2004).
근골격계질환은 목, 어깨, 손, 손목, 팔, 허리 및 다

리 등을 포함한 상지, 하지 및 허리 등 근골격계 및 

신경계에 발생하는 장해로써,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

으로 움직이는 동작, 작업에 과도한 힘 요구, 국소 

및 전신 진동, 부자연스러운 자세, 기계적인 압박 및 

기타 인간공학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 된다고 정의

하고 있다(OSHA, 2011).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과 

근력과의 관계를 보면 과중한 작업량은 근피로, 노폐

물 축적에 의해 동통 등의 자각증상을 일으키고 근

력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며(Ferguson, 1971; 
Raffle et al., 1987), Tsigonia et al.(2009)은 95명의 일

반여성과 7명의 피부미용사를 대상으로 한 근골격계

질환 증상에 대한 신체부위별 설문조사 결과 대상자

의 58%가 목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그 다음

으로 손, 손목과 허리 순으로 통증이 발생한다고 보

고하였다. 
우리나라 피부미용사의 근골격계질환은 대부분 어

깨, 목 및 손, 허리 부위 순으로 집중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피부미용사의 경우 손가락을 이용해 

압력을 주거나 손을 이용한 다양한 작업영역으로 볼 

때 도수치료사(Manual physical therapist)의 업무와 많

은 부분 일치하는 직업군으로 판단된다(Ahn, 2011). 
물리치료사에 관한 연구에서 West & Gardner(2001)
는 물리치료사의 손가락 및 손목 통증이 근골격계질

환 신체부위 중 두 번째로 통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고, McMahon(2006)은 물리치료 분야에서 손

가락과 손목 통증이 원인이 되어 41%가 해당 작업 불

가로 근무분야를 변경하거나, 4%는 해당 직종을 떠

나는 직접적 원인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즉, 피부미

용사의 손 부위는 작업과 직결된 신체 부위로써 근골

격계질환 중에서도 피부미용사에게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과 동시에 직업을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 피부관리사들의 사용빈도가 가

장 높은 손 부위에 대한 통증 자각증상 및 통증수준

에 관한 연구는 유일하게 손가락 통증에 관한 연구

가 진행된 바 있으나 엄지손가락으로 국한되어 있다

(Ahn,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손을 주로 사용하는 피부미용사

들의 손 부위 통증의 자각증상과 통증수준을 확인하

고, 손 부위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향후 동종업종 근로자들의 손 부위 통증 예방을 위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및 울산 지역 31곳의 피부관리실 및 스파센터에 근무

하는 피부미용사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임

의로 선정된 피부관리실에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

와 목적을 설명하고, 조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피부미

용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설문조사

는 기입방법을 설명한 후 자기기입식으로 수행하였고, 
구조화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손 부위의 통증 자각증

상과 통증빈도 및 통증수준을 조사하였다. 
총 150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오류

가 있는 설문지, 주력손이 왼손인 피부미용사, 비직

업성 통증 질환자, 손 부위나 상지에 골절이나 질환

을 앓은 과거의 병력이 있다고 응답한 설문지 34부
를 제외한 116부를 설문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 방법

1)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기본 특성 파악과 대상자 선별을 위

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시한 근골격계부

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지침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KOSHA, 2003). 기본적인 특성은 일반적 특성, 근무 

특성 및 직무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으

로 연령, 학력, 결혼여부, 직위, 경력, 신장, 체중 등

을 조사하였다. 또한, 근무 특성은 근무시간, 휴식여

부, 1일 고객 수, 주로 사용하는 손, 작업 자세 등을 

확인하였으며, 직무 특성으로는 일에 대한 육체적 부

담정도, 정신적 부담정도, 작업 자세 등에 대하여 조

사하였다. 

2) 손 부위 통증 자각증상 및 통증수준의 확인

손 부위별 통증 자각증상과 통증수준 파악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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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lassification No. of subjects Percentage(%)
Age(years) 20~29 72 62.1

30~39 19 16.4
≥40 25 21.6

Mean±S.D. 29.92±9.37
Education level Under college 23 19.8

College 75 64.7
Above university 18 15.5

Marital status Married 40 34.5
Unmarried 76 65.5

Type of shop Esthetic shop 57 49.1
Spa 49 42.2

Medical esthetic shop 10 13.8
Position Therapist 67 57.8

Manager 24 20.7
Director 25 21.6

Job career(years) <3 45 38.8
3≤ years <6 31 26.7
6≤ years <9 21 18.1

years ≥ 9 19 16.4
Mean±S.D. 5.13±5.01

Height(㎝)
<160 40 34.5
≥160 76 65.5

Mean±S.D. 161.70±4.84
Weight(㎏) <50 17 14.7

50∼<60 64 55.2
≥60 35 30.2

Mean±S.D. 56.17±6.7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16)

(a) Area A (b) Area B (c) Area C (d) Area D (e) Area E (f) Area F

Figure 1. The shaded areas below show the position of hand parts

CMDQ(Cornell Musculoskeletal Discomfort Questionnaire) 
중 손 부위에 대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자각증상의 통

증수준은 VAS(Visual Analogue Scale)를 이용하여 거

의 불편을 느끼지 못함을 1점으로 시작하여 매우 불편

하여 견디기 힘듦을 10점까지 구성하여 통증수준을 표

시하도록 하였고, 6개의 손 부위(A부위: 검지․중지․

약지 부분, B부위: 약지 부분․소지, C부위: 엄지 손가

락, D부위: 손바닥, E부위: 엄지손가락 하부, F부위: 손

목)를 구분하는 그림을 제시하여 증상이 나타나는 부

위별로 통증빈도 및 자각증상을 명확히 응답하도록 하

였다(Figure 1). 

3.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Version 20.0K, USA) 통
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손 부위

별 통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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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lassification No. of subjects Percentage(%)
Working hour per day <10 35 30.2

≥10 81 69.8

Mean±S.D. 10.00±1.36
Night shift No 89 76.7

Yes 27 23.3
Holiday work No 55 47.4

Yes 61 52.6
Rest time No 54 46.6

Yes 62 53.4
No. of customers per day ≤5 77 66.4

>5 39 33.6
Mean±S.D. 5.38±3.07

Hand to use in working One hand 45 38.8

Both hands 71 61.2

Table 2. Job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16)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특성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9.9세이었고, 평균 신장

은 161.7 cm, 평균 체중은 56.2 kg, 평균 경력은 5.1년으

로 나타났다(Table 1). 연령은 20~29세가 62.1%(72명)
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전문대학 졸업자가 64.7%(75
명)로 대부분이었으며, 결혼 상태는 미혼이 65.5%(76
명)이었다. 근무하는 피부관리실 형태는 일반 피부관

리실이 49.1%(57명)를 차지하였고, 직위는 테라피스트

가 57.8%(67명), 경력의 경우 3년 미만이 38.8%(45명)
로 가장 많았다.

2) 조사대상자의 근무 특성

피부미용사의 근무시간은 ‘1일 10시간 이상 근무’
하는 경우가 69.8%(81명)이었고, ‘야간 근무를 한다’
고 응답한 대상자가 23.3%(27명)이었다(Table 2). 공
휴일 근무 여부에 있어서는 52.6%(61명)가 ‘공휴일 

근무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휴식이 없다’는 응답

자도 46.6%(54명)로 조사되었다. 하루 평균 고객 수

는 ‘5명 이하’가 66.4%(77명), ‘5명 초과’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33.6%(39명)이었다. 마사지 작업 시 주로 

‘양손 모두 사용 한다’는 응답자가 61.2%(71명)로 많

은 부분을 차지하였지만, ‘한 손을 주로 사용 한다’
는 응답자도 38.8%(45명)로 확인되었다.

3) 조사대상자의 직무 특성

피부미용사의 일에 대한 육체적 부담정도와 정신

적 부담정도의 응답이 동일하게 ‘보통’ 59.5%(69명), 
‘힘들다’ 37.1%(43명), ‘힘들지 않다’ 3.4%(4명) 순으

로 나타나 대부분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느끼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마사지 작업 시 본인의 작업 자세는 ‘보통’ 45.7% 

(53명), ‘좋다’ 33.6%(39명), ‘나쁘다’ 20.7%(24명)로 

조사되었고, 마사지 시 손 통증 발생 유발동작을 묻

는 질문에는 ‘누를 때’가 67.2%(78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응답을 허용한 마사지 후 손 

부위 통증 형태로는 ‘통증’ 61.2%(71명), ‘뻣뻣함’ 
29.3%(34명), ‘피로’ 22.4%(26명) 순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자의 손 부위별 통증 자각증상과 통증수준

1) 손 부위별 통증의 자각증상

피부미용사의 손 부위별 통증 자각증상이 가장 높

은 부위는 양손 모두 엄지손가락인 C부위(오른손: 
53.4%, 62명, 왼손: 46.6%, 54명)로 나타났고, 그 다

음으로 엄지손가락 하부인 E부위(오른손: 42.2%,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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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lassification No. of subjects Percentage(%)
Level of body burden Not hard     4  3.4

Neutral    69 59.5
Hard    43 37.1

Level of psychological burden Not hard     4  3.4
Neutral    69 59.5
Hard    43 37.1

Working posture Good    39 33.6
Neutral    53 45.7
Bad    24 20.7

Movements inducing hand pain Deep pressure    78 67.2
Friction    13 11.2
Effleurage     3  2.6
Petrissage    22 19.0

Types of hand pain after massage Stiffness    34 29.3
Pain    71 61.2
Limitation of motion     6  5.2
Edema    11  9.5
Muscle weakness    12 10.3
Fatigue    26 22.4
Fever     5  4.3

* Overlapping response was allowed

Table 4. Self reported pain symptoms by hand region (N=116)

Hand area*
Hand pain

Yes No
No. of subjects Percentage(%) No. of subjects Percentage(%)

Right

A 24 20.7 92 79.3
B 16 13.8 100 86.2
C 62 53.4 54 46.6
D 13 11.2 103 88.8
E 49 42.2 67 57.8
F 47 40.5 69 59.5

Left

A 17 14.7 99 85.3
B 8 6.9 108 93.1
C 54 46.6 62 53.4
D 7 6.0 109 94
E 43 37.1 73 62.9
F 42 36.2 74 63.8

*A: Index, middle, part of ring finger, B: Part of ring finger and little finger, C: Thumb, D: Palm, E: Abductor hallucis muscle, F: Wrist

Table 3. Work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16)

명, 왼손: 37.1%, 43명)로 조사되었다(Table 4). 세 번

째는 F부위(손목)로 오른손 40.5%(47명), 왼손 36.2% 
(42명)가 통증을 느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낮은 

부위는 D부위(손바닥)로 오른손 11.2%(13명), 왼손 

6.0%(7명)로 나타났다.

2) 손 부위별 통증수준

손 부위별 통증수준은 Table 5와 같이 오른손의 경

우 F부위(손목: 4.87점) > E부위(엄지손가락 하부: 
4.60점) > C부위(엄지손가락: 4.39점) > A부위(검
지․중지․약지부분: 3.83점) > B부위(약지 부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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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 area Number of subjects Mean±S.D. Min. Max.

Right

A 24 3.83±2.12 1  8
B 16 3.63±1.66 2  8
C 62 4.39±2.61 1 10
D 13 3.54±1.56 1  6
E 50 4.60±2.61 1 10
F 47 4.87±2.81 1 10

Left

A 17 3.47±1.87 1  8
B  8 4.12±1.88 2  8
C 53 3.68±1.88 1  9
D  7 4.71±1.25 3  6
E 43 4.23±2.51 1 10
F 42 4.71±2.33 1 10

Table 6. Factors affecting pain levels of hands

Independent variables
Right Left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3
B t B t B t B t B t

Age - - -0.195 -2.011* - - - - - -
Position

Director vs manager - - - - - - 5.524 2.937** 5.291 2.844**

Level of body burden 3.259 3.604** 2.876 3.153** 2.247 2.844** 2.481 3.227** 2.438 3.210**

F(p) 12.989(<0.001) 8.690(<0.001) 8.091(0.005) 8.630(<0.001) 7.225(<0.001)
Adj R2 0.095 0.119 0.058 0.117 0.140

* p<0.05, ** p<0.01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able 5. Pain levels by hand area

지: 3.63점) > D부위(손바닥: 3.54점) 순으로 확인되

었다. 왼손의 부위별 통증 수준은 F부위(손목: 4.71
점) > D부위(손바닥: 4.71점) > E부위(엄지손가락 하

부: 4.23점) > C부위(엄지손가락: 4.23점) > B부위(약
지 부분․소지: 4.12점) > C부위(엄지손가락: 3.68점) 
> A부위(검지․중지․약지부분: 3.47점)로 조사되어 

양손 모두 F부위인 손목에서 통증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손 부위 통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손 부위 통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

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근무 특성, 직무 특성 및 손 

부위 통증 자각증상 여부의 변수로 단계적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오른손 통증

수준에는 채택된 모형 1에서 육체적 부담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p<0.001). 모형 2에서는 

나이와 육체적 부담이 유의하게 손 통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0.001). 왼손 통증수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모형 1에서 육체적 부

담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p<0.01), 모형 2에서는 직위에서 원장에 비해 매니

저가, 육체적 부담이 클수록 손 통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모형 3에서는 원장에 비해서 매니저가, 육체적 부담

이 클수록 왼손 통증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Ⅳ. 고    찰

피부미용업은 건강한 미(美)를 추구하는 현대인들

의 욕구와 더불어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0,181개였던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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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2009년에는 11,276개로 10.8% 늘었으며, 그 종

사자수도 18,622명에서 20,165명으로 8.3% 증가하였

고, 매출액 또한 5,772억원에서 6,476억원으로 12.2% 
증가하였다(KOSTAT, 2012). 

피부미용사의 업무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더불어 다양한 마사지를 실시함

에 있어 장시간의 입식 작업, 신체에 부담을 주는 반

복된 동작, 손가락으로 힘을 주고 손목이 꺾이거나 

힘이 들어간 자세를 취하는 등 근골격계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Park, 2004a; Park, 2004b; Oh, 2010). 특히, 
마사지 작업 시 손을 이용하여 압력을 주는 다양한 

작업영역이 도수 물리 치료사의 직업적 특성과 유사

하며 반복적인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신체에 물리적 부하가 발생한다. Ahn(2011)은 피부

미용사들의 엄지손가락 통증 발생빈도를 조사하고 

통증 유무자 간에 마사지 작업 시 관절자세, 근력, 
관절가동범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피부미용사 

152명 중 91명이 엄지손가락 통증이 있는 것으로 보

고하여 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응답

자의 79.1%가 엄지손가락 통증으로 인한 작업효율 

감소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마사지 작업 시 올바른 

엄지손가락에 대한 자세 교육을 받은 대상자는 

37.3%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조사대상자

의 손 부위별 통증 자각수준이 양손 모두 손목(오른

손; 4.87점, 왼손; 4.71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엄지손가락 통증수준은 오른손의 경우 엄지손

가락 하부 4.60점, 엄지손가락 4.39점이었으며, 왼손

은 엄지손가락 하부 4.23점, 엄지손가락 3.68점으로 

나타나, Ahn(2011)의 연구에서 엄지손가락 통증을 

느낀 59.8%의 통증 정도 평균 4.2점과 거의 일치하

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손 부위 통증 자각증상이 가장 높은 

부위는 양손 모두 엄지손가락(오른손: 53.4%, 왼손: 
46.6%)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엄지손가락 하부

(오른손: 42.2%, 왼손: 37.1%)로 확인되었으며, 엄지

손가락 다음으로는 손목으로 오른손 40.5%, 왼손 

36.2%가 통증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마사지 

작업 시 손 통증 발생 유발동작을 묻는 질문에 ‘누를 

때’가 67.2%라고 가장 많은 답을 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이와 유사한 결과로 Albert et 

al.(2006)은 502명이 등록된 마사지 치료사(Massage 
therapist)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 이
상에서 엄지손가락과 손목에 통증 또는 불편함을 느

낀다고 보고하였다. 도수치료(Manual therapy)를 실행

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가운데 작업관련성 엄지손가

락 통증 발생률은 74~83%로 보고되었고(Wajon & 
Ada, 2003; Power & Fleming, 2007), 도수치료를 하는 

치료사가 그렇지 않은 치료사 보다 손가락과 손목의 

통증이 3.5배 높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작업

관련성 엄지손가락 통증을 가지고 있는 치료사의 

85%가 엄지손가락 끝을 이용하여 율동적으로 진동

(Oscillation)을 척추에 후-전방 관절가동화(Postero- 
anterior mobilization)하는 동작이 원인이 되어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한다(Wajon & Ada, 2003).
한편, 중복 응답을 허용한 조사대상자의 손 부위 

통증의 원인으로는 ‘반복적인 사용’이라고 응답한 대

상자가 76.7%로 가장 많았으며, ‘작업 자세’ 35.3%, 
‘적당한 휴식시간의 부족’ 26.7%, ‘마사지 시 베드 높

이의 부적절’ 23.3% 순으로 나타났으나, Ahn(2011)의 

연구에서는 엄지손가락 통증의 유발과 관련하여 작

업 자세(21.8%) 및 장기적 반복 작업(18.2%), 작업 방

법(15.1%)이 통증 유발의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러

한 응답률의 차이는 손 부위 전체의 통증 유발 원인

과 엄지손가락의 통증 유발 원인을 묻는 질문의 차이

로 해석된다. Ahn(2011)은 피부미용사의 엄지손가락 

통증 유․무자 간에 작업시간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동질성 분석 결과 작업시간이 

길수록 통증정도를 높게 느끼고 있고, 일의 강도, 직
무 만족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엄지손가락 

통증에 손허리 손가락관절 신전근력이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작

업시간이 손 통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나지 않았고, 나이와 육체적 부담이 오른손 통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왼손 통증

수준에는 육체적 부담과 원장에 비해 매니저에서 왼

손 통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
부미용사의 마사지 형태는 간단한 얼굴관리에서 부

터 병원 내 피부관리실의 경우 레이저 시술과 성형 

후 관리로 간단한 기기 관리가 대부분이고, 전신 관리

의 경우에도 압력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쓰다듬기

(Efflurage)와 가벼운 누르기 동작 위주의 림프 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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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로마 마사지 등을 행하기도 한다. 반면, 체형 관

리와 피로 회복 등 고객의 특수한 목적을 만족시켜주

기 위해 행하는 마사지 유형 중, 손의 강한 압력을 필

요로 하는 발반사요법, 피부미용사의 전신의 동작을 

필요로 하는 타이 마사지, 경락 마사지, 스웨디시 마

사지 등의 작업은 동일 작업 시간이지만 피부미용사

의 손 부위에 미치는 영향과 육체적 부담은 그 차이

가 분명 클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도 마사지 

종류와 시행 횟수별, 마사지 시간별 부담정도에 관한 

측정을 시도했으나 마사지 시행 시간과 횟수가 사업

체마다 다르고 일별 작업량의 차이로 이를 계량화하

는데 제한점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단순 작업 시간의 

변수가 통증의 원인 및 수준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

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손 부위의 손상을 줄이는 방법으로 Caldwell & 

Khoo(2011)는 치료사가 관절 유동술(Joint mobilization 
techniques), 또는 마사지를 하는 동안 손가락 또는 엄지

를 사용하여 힘을 적용시키는 경우, 끝 범위에서 치료사

의 관절의 반복 또는 지속된 자세는 피해야 한다고 하였

다. 손허리 손가락관절(Metacarpophalangeal)과 손가락

뼈사이관절(Interphalangeal)의 과도한 굴곡 또는 과도

한 신전으로 인해 관절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엄지손가락 자세를 더욱 중립자세로 수정하는 것

이 조직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고 하였다. 또한, Walsh et al.(2011)은 엄지손가락에 테

이핑을 하고 척추에 관절가동화 기법을 수행하면 테이

핑 후 엄지손가락의 정렬이 증진되어 작업관련성 엄지

손가락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Albert et 
al.(2006)은 마사지 보조도구(Massage aid)를 사용하는 

마사지 치료사에서 손목과 엄지손가락 통증과 불편함

의 발생률이 유의하게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작업관련성 손 부위 통증의 예방을 위하여 마사지 작업 

전후 스트레칭, 적당한 마사지 기구의 사용, 신체의 다

양한 부위를 활용하는 방법과 손 부위에 부담을 줄이는 

마사지 기법의 연구 등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31곳의 피부관

리실에 근무하고 있는 피부미용사 116명을 대상으로 

손 부위에 대한 통증 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손 부위 

통증의 자각증상과 통증수준을 부위별로 파악하였

다. 그 결과 손 부위 통증 자각증상이 가장 높은 부

위는 양손 모두 엄지손가락 부위로 나타났고, 손 부

위별 통증 자각수준이 가장 높은 부위는 양손 모두 

손목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부미용사가 엄지손가락을 사용하여 마사

지를 시행하는 경우 관절의 반복 사용과 지속된 자

세는 피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중립자세를 위치시

키고 통증수준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테이핑 요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손목의 통증수준 감소

를 위하여 적절한 마사지 보조도구와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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